
4.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1)

1)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해(CE 30)와 낮과 밤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3년 전인 AD 27년경, 즉 예수님이 30세쯤 되

셨을 때(여기 30세쯤의 의미는 30세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30대를 의미한다) 공생

애를 시작하셨다(눅3:23). 예수님이 BC 6년에 탄생하셨다면 32세가 되셨을 때 공생

애를 시작하셨고, 35세 때인 AD 30년 유월절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이

날은 AD 30년 4월 3일(Nisan 14, 4030 AM) 수요일이다.2)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

리라”(마12:40)

 한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도 나름대로 

이유 있는 추측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유대인에게는 보통의 토요일 안식일 외

에 유월절과 연관된 또 다른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다. High Day로 명명된 이 날은 무

교절 기간 첫날에 지켜진다.(출12:16;레23:3) 이 날은 유대력으로 Nisan월15일 목요일

인데 그레고리안력으로 AD 30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시작된다(요

19:14). 때문에 유월절인 목요일의 예비일(유대력 14일 수요일 오후 3시), 즉 양을 잡았

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것이다. 

그림 1 달력별 하루의 시작 시간

1) 양승원, [성경과학파노라마], 성경과학연구소 2020, 13장 참고 
2) 기존 성경연대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금요일로 주장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니산월 17일로 주

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으로 보아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무덤에 계셨다고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력으로 Nisan월 10일(출12:3) 토요일에 선택되셨는데 요한

복음12장 1절에서 보듯이 금요일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셨다가 토요일, 즉 Nisan월 

10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이다(요12:12).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였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요12:1,12)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력으로 Nisan월14일 제 구시(4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쯤), 즉 무교절(유대력 15일)이 시작되는 때 바로 직전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6시쯤 안장된 뒤에 밤낮 3일을 지난 후 니산 월 17일 오후 3시쯤 부활하시어 해질 무

렵까지 무덤에 3일 밤낮을 무덤에 있다가 니산월 18일 저녁 6시 이후에 (4월 6일 토요

일 오후 6시 이후)에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료를 준비하고 난 후 안

식일이 있었던 것과 마가복음 16장에서 여인들이 향료를 사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좇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

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눅23:55-56)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

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 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

덤으로 가며”(막16:1-2)

 때문에 그 주에는 분명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급

했듯이 마가복음의 안식일은 유월절이 있는 날이고 누가복음의 안식일은 보통의 안식

일이었던 것이다. 이 두 날 사이 즉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유월절 

안식일과 보통의 안식일 사이에)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님의 죽으심은 수요일 오후 3시쯤이며, 6시쯤에 무덤에 안치되어 음부로 내려가 목요

일 6시, 금요일 6시, 토요일 6시가 지나서 밤낮 3일이 지난 뒤 부활하셨던 것이다. 

 여기에서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부활이라면 성경에서 주의 첫날 이

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이른 것이 아닐

까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이다(요20:1). 그러나 마리아가 이른 아침, 즉 아직 어두울 때에 

그 곳에 도착하기 전 이미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날이 주의 첫날 직전

인 AM.4030년 Nisan월 17일(BC.30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직전에서 Nisan월 18

일(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부활 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

고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신 것은 그분이 가셨던 땅의 심장이란 낙원(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있는(눅23:43) 땅의 중심이기에 그 분은 땅의 심장에 계셨던 3일은 무덤이 아닌 

음부(스올)를 언급하신 것과도 일치한다. 

다음 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부터 유대인 대량학살을 지도했던 독

일인 전범 10인이 뉘렌베르그(Nurenberg) 국제전범 재판이후 교수형에 처해진 날이 

초막절인 티쉬리월 21일이자 1946년 10월 16일 수요일(01시11분-02시57분)까지의 기

간을 달력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여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700,000 일(100,000 주)이 된다.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일이 30년 4월 3

일 수요일(09시 십자가에 매달림, 15시 운명하심, 18시 무덤에 안장)임을 더욱 강하게 

지지해준다.



그림 3 예수의 십자가 처형일 AD 30년 4월 3일 수요일
두 날짜를 비교해보면 700,000일의 차이가 난다; 2432109.704-1732110 = 700,000일

그림 4 홀로코스트 전범재판일 AD 1946년 10월 16일 수요일
표 1 예수의 죽음에서 전범재판 처형일 초막절까지 100,000주

2) 40년 뒤 예루살렘 성전의 2차 파괴(AD 70년)

 예수님의 부활 사건(Nisan월 18일)이후 40일 뒤에 승천하신다. 승천일은 예

수님의 탄생일인 Iyyar월 28일이기도하다. 이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

게 되는데 이날은 오순절로 예수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정확히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의 언어로 선포가 된 것이다. 

그러나 40년 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만다. 이는 요나 선지

자가 외쳤던 예언의 성취로 40년 만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언들을 당신의 비전으로 보셨고 온 세상의 구원사

명을 갖고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그 비전을 이루셨다. 이는 가장 신실하신 종이자 

하나님이심을 증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친히 증거 하셨고, 요나서의 기록대로 모든 이방민

족까지도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주심으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막14:2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



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9-10)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자와 같이 날이나 달과 연관된 별자리에 대

해 특별한 의미를 집착하여 그날과 주간을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더

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8-11).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성일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

하여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

스도의 것이니라"(골 2:16,17). 

 오히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해 져버

린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연대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 섭리와 솜씨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찬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성경연대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인은 창조세

계관으로 모든 역사와 사물, 자연과 과학을 바라봐야 하는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


